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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B, 장학생 선발 
총 24명, 1인당 장학금 3,000달러

LA한국문화원, 집에서 즐기는
무료 한국 영화 상영회

퍼시픽시티뱅크(PCB)가‘제4회 장학

생’을 선발한다.

지원 자격은 PCB 지점이 있는 LA와 

오렌지카운티, 뉴저지 버겐카운티, 뉴

욕 퀸스카운티 거주자로 2년 혹은 4년

제 대학 입학을 앞둔 올해 고등학교 졸

업 예정자로 학업성적(GPA)이 4.0 만점 

기준 3.0 이상이어야 한다.

LA한국문화원이 무료 한국 영화 상영

회를 연다. 

이달 2일(수)부터 16일(수)까지‘춘몽’ 

(감독 장률)을 상영한다. 

한예리, 양익준, 박정범, 윤종빈, 이주

영 등이 출연한‘춘몽’은 2016년 개봉

했으며 제4회 들꽃영화상 조연상(이주

영), 제18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여

우주연상(한예리), 제18회 부산영화평

론가협회상 심사위원특별상(장률)등을 

수상하며 평단의 호응을 끌어낸 작품

이다.

수색역 일대에서 전신마비의 아버지를 

돌보며‘고향주막’이라는 작은 술집을 

운영하며 세 남자( 건달 익준, 공장에서 

쫓겨난 탈북자 정범, 간질 환자 종빈)의 

총 2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

3,000달러, 총 72,000달러의 장학금이 

지급된다.

접수 기한은 오는 6월 21일 오후 5시  

(미 서부시간 기준)이며. 선발 결과는 오

는 7월 14일 장학생으로 선발된 개인에

게 개별 통보한다.

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성적증명서, 에

세이(주제: Why I need the scholarship. 

My long-range academic and profe 

ssional goals) 등이며, 서류는 이메일

(pcbss@paccitybank.com) 혹은 PCB 

지점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www.paccitybank.

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▶ 문의: (213)210-2000

사랑을 한 몸에 받는 여주인공‘예리’를 

둘러싼 일상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.

영화는‘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(kccl 

a.org/ko) 첫 화면의‘행사안내’에서‘영

화’를 클릭하면 관람할 수 있다. 영어 자

막이 제공된다.

등급은 PG-13이다.

OC평통, ‘통일 동포 간담회’ 등 다양한 행사 예정
‘북한 청소년에 자전거 보내기 운동’도 지속

19기 민주평화통일자

문회의 오렌지샌디에이

고 지역협의회(회장 오

득재, 이하 OC평통)가 남

은 임기(오는 8월 31일까

지) 내 다양한 행사를 준

비했다.

이달 15일 오후 6시, 

오렌지카운티한인회

관(9876 Garden Grove 

Blvd., Garden Grove, CA 92844)에서 안

태형 박사를 초청해‘조국통일을 위해 미

주 동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’을 

주제로‘통일 동포 간담회’를 열며 25일

에는 1박 2일 일정으로‘차세대 리더십 캠

프’(장소 미확정, OC 소재 호텔 예정)를 

개최한다.

또 다음 달 5일에는‘북한 청소년에 자

전거 보내기 캠페인 기금 마련

을 위한 골프 대회’를, 30일에

는 연방, 가주 의회 정치인 초

청‘통일 토크쇼’개최를 계획

하고 있으며 8월 14일~15일

에는 부에나파크 더소스몰에

서‘8.15 광복절 기념 통일 문화 

축제’를 개최할 예정이다. 

지난 3월부터 벌이고 있는‘북

한 청소년에 자전거 보내기 운

동’도 계속 이어간다. 

온라인을 통한 자전거 기부 참여는 

www.MyOneKorea.com을 방문하면 할 

수 있다.

우편을 통해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. 

수표의 Pat to order란에 TONGIL3000

을 기록하고 기부 금액(1대당 100달러)을 

적은 후 수취인명: TONGIL3000, 주소: 

9828 Garden Grove Blvd. #210, Garden 

Grove, CA 92844로 보내면 된다.

6월 1일 현재 825대가 기부 됐으며 254

대가 기부 예약된 상태다. 목표는 3,000

대다.

오 회장은“자전거 보내기 운동은 많은 

사람이 동참해야 그 의미가 커진다.”면서 

이 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

말했다. 

▶ 문의: (714) 537-6919

▲ 오득재 회장. 사진=OC평통 ▲ ‘북한 청소년에 자전거 보내기 운동’ 홈페이지 화면


